
 

 

하느님의 말씀 2편 (2020.12.13) 

Ομιλία 13.12.2020 Ο Λόγος του Θεού 2  

 

지난 주일 강론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곧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의 두 번째 위격이시며 하느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

상에 오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서나 교리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말씀이란 세상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

도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서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마르코 

2,2)라고 언급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신도들의 수효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

많은 사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사도행전 6,7) 그 후로도 하느님의 말씀인 복음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으며, 성서와 함께 교부들의 저서를 통해서도 전해져 왔습니다.  

 

성찬예배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앞부분을 '말씀의 전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전자가 복음경을 

들고 행렬하는 소입당이 거행됩니다. 다음에 그날의 사도경을 봉독하고 이어서 보제나 사제가 그날의 복

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강론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적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호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도경과 복음경을 봉독할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봉독할 때마다 집전자는 ‘지혜의 말

씀이니 주의 깊게 들읍시다’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잡념에 빠져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

력한다면 마침내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 유익이 있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루가 8,8 참조)는 주님의 비유 말씀처럼 우리도 잘 가꾸어

진 땅을 닮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내를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간직해야 하겠습니다.(루가 8,15 참조)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이 

양식으로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마태오 4,4)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화분의 꽃을 보십시오. 물을 조금만 늦게 주어

도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당에 와서 듣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드리는 예식에서 그날의 성서 말씀을 봉독합니다만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 성당에 와서 예식에 참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을 가져다주는지를 안다면 집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축일달

력의 그날 성서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를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

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 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119,97) 혹은 "또 당신의 법령을 어

김없이 따르고,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119,12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나약함을 느낍니다. 믿음이 약해

집니다. 속상해하고 절망합니다. 우울해지고 화가 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찬예배에 가고 싶

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처럼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로는 어디를 가든지 성서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로의 권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골로사이 4,6)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시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금은보화보다도 더욱더 좋아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야 합니

다.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시편 19,10) 

 

우리는 매일 성서를 공부하고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

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시편 119,105) 하느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게 되

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올바르게 합니다. 삶을 올바르게 삽니다. 평화와 기쁨이 있고 마지

막 순간에 삶을 성공적으로 맺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매일 성서를 읽고, 자주 성서를 

묵상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아멘 

 

 


